
조선의 27대 왕 묘호 순서 외우기

1. 묘호와 시호의 차이

묘호: 왕이 죽은 후에 종묘에 제사 지낼 때 붙이는 이름

시호: 왕이나 신하가 죽은 후 칭찬의 의미를 담아 붙이는 이름

(예시: 조선 4대 왕의 이름은 이도, 시호는 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(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)이고, 묘호는 세종

(世宗)입니다. 왕릉은 경기도 여주에 있으며 영릉이라고 부릅니다.)   

묘호는 앞 글자만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.

(노래: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e4LtAT64oA)

태정태세문단세/ 예성연중인명선/

광인효현숙경영/ 정순헌철고순/
2. ‘조(祖)’와 ‘종(宗)’의 차이

 

3. 조선에서‘조’묘호를 받은 7명의 왕들(태조, 세조, 선조, 인조, 영조, 정조, 순조)

왕 ‘조’ 묘호의 이유
태조 조선 건국자

세조 왕위 찬탈 후 왕권 강화, 『경국대전』 편찬

선조 임진왜란 겪음, 국가 존속 유지

인조 광해군 폐위 후 즉위, 병자호란 등 위기 대응

영조 장기 재위(52년), 탕평책으로 당쟁 조정

정조 개혁정치, 규장각 설치, 왕권 강화

순조 세도정치 시기이지만 후대 정치적 이유로 ‘조’ 사용됨

:영조·정조·순조는 원래 ‘종’ 묘호였으나, 후대 자신이 섬기던 왕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'조'로 바뀐 

경우입니다. 특히 조선 후기에는 붕당정치나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묘호가 객관적 기준보다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부

여되기도 했습니다. 이는 정통성과 권위를 강화하려는 후손의 정치적 고려로 해석됩니다.

(예: 영조는 원래‘영종’이었다가 → 후대 손자 순조에 의해‘영조’로 바뀜)

4. 군으로 호칭되는 2명의 왕들(연산군, 광해군)

 ● 군(君)의 기본 의미

원래는 왕족(왕의 아들, 왕자 등)에게 부여하는 호칭입니다.   (예: 진안대군, 익안대군 등)

그러나 폐위되었고, 정통성이 없는 왕에게는 죽은 뒤에도 묘호나 시호를 주지 않고, 군(君)으로 불렀습니다. 단종은 

폐위되어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지만 숙종대에 신분이 복귀되어 단종의 묘호를 받았습니다. 

구분 연산군 광해군

폐위 여부 O O

반정 여부 중종반정 인조반정

폭정 여부 심함 상대적 논란 있음

시호/묘호 여부 없음 없음

평가 유교적 질서 파괴 외교적 실리 vs 명분 충돌

묘호 의미 비고

조(祖) 공(功)이 있는 왕 — 나라를 세우거나 국난을 극복한 왕 절대 규칙은 아니며, 후대 정치

적 판단으로 자주 바뀌었음종(宗) 덕(德)이 있는 왕 — 왕위를 정통으로 이어받아 잘 다스린 왕



* 암기 미션
<1단계> 앞 글자 써보기 

1대(代) (   )조 8대(代) (   )종 15대(代) (     )군 22대(代) (   )조

2대(代) (   )종 9대(代) (   )종 16대(代) (   )조 23대(代) (   )조

3대(代) (   )종 10대(代)(     )군 17대(代) (   )종 24대(代) (   )종

4대(代) (   )종 11대(代) (   )종 18대(代) (   )종 25대(代) (   )종

5대(代) (   )종 12대(代) (   )종 19대(代) (   )종 26대(代) (   )종

6대(代) (   )종 13대(代) (   )종 20대(代) (   )종 27대(代) (   )종

7대(代) (   )조 14대(代) (   )조 21대(代) (   )조

<2단계> 조, 종, 군 써보기

1대(代) 태(   ) 8대(代) 예(   ) 15대(代) 광해(   ) 22대(代) 정(   )
2대(代) 정(   ) 9대(代) 성(   ) 16대(代) 인(   ) 23대(代) 순(   )
3대(代) 태(   ) 10대(代)연산(   ) 17대(代) 효(   ) 24대(代) 헌(   )
4대(代) 세(   ) 11대(代) 중(   ) 18대(代) 현(   ) 25대(代) 철(   )
5대(代) 문(   ) 12대(代) 인(   ) 19대(代) 숙(   ) 26대(代) 고(   )
6대(代) 단(   ) 13대(代) 명(   ) 20대(代) 경(   ) 27대(代) 순(   )
7대(代) 세(   ) 14대(代) 선(   ) 21대(代) 영(   )

<3단계> 전부 써보기

1대(代) (     ) 8대(代) (     ) 15대(代) (       ) 22대(代) (     )

2대(代) (     ) 9대(代) (     ) 16대(代) (     ) 23대(代) (     )

3대(代) (     ) 10대(代)(       ) 17대(代) (     ) 24대(代) (     )

4대(代) (     ) 11대(代) (     ) 18대(代) (     ) 25대(代) (     )

5대(代) (     ) 12대(代) (     ) 19대(代) (     ) 26대(代) (     )

6대(代) (     ) 13대(代) (     ) 20대(代) (     ) 27대(代) (     )

7대(代) (     ) 14대(代) (     ) 21대(代) (     )

<암기 프로그램>



<조선 27명 왕의 묘호와 주요 내용>          

대수 묘호 재위 기간 핵심 내용

1 태조 1392~1398 (6년 2개월) 위화도 회군, 조선 건국(1392), 한양 천도

2 정종 1398~1400 (2년 2개월) 기틀을 확정했다는 의미의 묘호, 태종이 형을 왕위에 앉힘

3 태종 1400~1418 (17년 9개월) 사병 혁파, 호패법 실시

4 세종 1418~1450 (31년 6개월) 훈민정음 창제, 4군 6진 개척, 집현전 설치

5 문종 1450~1452 (2년 3개월)
학문을 중시했다는 의미의 묘호, 일찍 승하해 어린 단종에게 왕위를 

물림

6 단종 1452~1455 (3년 2개월) 계유정난으로 폐위, 숙종 때 복권되어 묘호 받음

7 세조 1455~1468 (13년 3개월) 계유정난으로 집권, 직전법 실시

8 예종 1468~1469 (1년 2개월) 슬기롭다는 의미의 묘호, 남이의 역모 사건

9 성종 1469~1494 (25년 1개월) 홍문관 설치, 『경국대전』 완성·반포

10 연산군 1494~1506 (11년 9개월) 무오사화·갑자사화, 중종반정으로 폐위

11 중종 1506~1544 (38년 2개월) 중종반정으로 즉위, 조광조 등용 → 기묘사화로 제거

12 인종 1544~1545 (8개월) 어질다(仁)는 의미의 묘호

13 명종 1545~1567 (21년 11개월) 밝다(明)는 의미의 묘호, 문정왕후 수렴청정, 임꺽정의 난

14 선조 1567~1608 (40년 7개월) 붕당 정치 시작(동인·서인), 임진왜란 발발

15 광해군 1608~1623 (15년 1개월) 대동법 시행(경기도, 1608), 중립외교, 인조반정으로 폐위

16 인조 1623~1649 (26년 2개월) 정묘호란·병자호란, 삼전도의 굴욕

17 효종 1649~1659 (10년) 북벌 운동 추진

18 현종 1659~1674 (15년 3개월) 1·2차 예송 논쟁

19 숙종 1674~1720 (45년 10개월) 환국 정치 반복(경신환국 등)

20 경종 1720~1724 (4년 2개월)
공경받는다(景)는 의미의 묘호, 신임사화(노론 대신 처형), 영조의 이

복형

21 영조 1724~1776 (51년 7개월) 탕평책·탕평비, 균역법 실시

22 정조 1776~1800 (24년 3개월) 규장각·장용영 설치, 수원 화성 축조

23 순조 1800~1834 (34년 3개월) 안동 김씨 세도정치 시작, 홍경래의 난

24 헌종 1834~1849 (14년 7개월)
법도를 지킨다(憲)는 의미의 묘호, 풍양 조씨의 세도정치, 기해박해

(천주교 탄압), 8세로 최연소 즉위한 왕

25 철종 1849~1863 (14년 6개월) 강화도에서 즉위, 임술 농민 봉기

26 고종 1863~1907 (43년 7개월) 흥선대원군의 아들, 대한제국 선포

27 순종 1907~1910 (3년 1개월)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, 비운 속 국권 피탈당함

*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지 서술해 봅시다.

예시

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먼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,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
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. 또한,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,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질
적인 계획과 행동을 보여주는 지도자입니다. 마지막으로,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책
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
내 생각


